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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과 기도를 드리러 온 성도들로 가득 차 있던 본

당과 달리 산타 크로체의 정원은 이상하리만큼 한적하고 

조용했다.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성당 건물과 잘 어우러진 

정원에는 눈이 닿는 곳마다 초록빛 잔디밭이 싱싱하게 펼

쳐져 있었다. 

R과 나는 사이프러스 나무에 둘러 싸인 전쟁 용사 기념비 

앞에 가서 잠깐 묵념하고 고요한 정원을 둘러 보았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그 큰 정원이 우리 둘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파란 하늘과 

키가 큰 나무들, 그리고 성당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셀피

를 찍기 시작했다. 우스꽝스런 사진이 나오면 폭소를 터뜨

렸고, 더 웃기려 서로 떠밀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가 도망가면 R이 잡으러 오고 안 잡히려 피하면서 갑자

기 술래잡기 하듯 잔디밭 위를 뱅글뱅글 돌기도 했다. 천진

한 어린애들처럼 놀고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며 무성한 나무 

잎새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깔깔 웃으면서 R과 노는 와중에 문득 의문이 생겼다.‘이 

넘치는 평화와 기쁨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진실로 우리의 마음 속엔 기쁨이 가득했다. 평화롭고 고요

한 정원 속에서 R과 나는 순진한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갑자기 찾아 온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서

로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정원 밖 세상은 아

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불현듯 마음 속에 등불이 켜졌다. 우리가 즐거워 소리치

고 웃으며 놀고 있는 그곳은 700년 동안 기도와 명상으로 

이어져 온 수도원이었다. 대대로 청빈 검약과 영적 충만 속

에 올린 프란치스코 파 수도사들의 기도가 그 정원에 맴도

는 것 같았다. 영적인 기운이 온 성당과 정원에 가득 차 우리

는 어느새 그 순수한 기쁨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우리에게 강림한 듯한 순간이었다. 

영원히 그 속에 머물고 싶은 산타 크로체의 정원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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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봄을 찾아서 
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하고 우리는 성당을 나왔다. 산타 크로체 광장에 서서 성당

의 앞 모습을 또 한참 바라 보았다. 새하얀 구름이 흘러가는 

파란 피렌체 하늘 밑에 700년 동안 변함없이 서 있는 수도

원 성당. 그 정원에서 경험했던 완벽한 평화와 기쁨의 순간

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잊지 않기를 기도했다. 

오후가 저물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

간이었다. 우리 숙소 근처 산토 스피리토 광장에 벼룩시장

이 선다고 해서 둘러 보기로 했다. 찾아가는 길에 지나가는 

피렌체는 중세 골목마다 사진기만 들이대면 그대로 작품이 

되었다. 골목마다 가득 찬 예술적인 분위기의 작은 가게들. 

자연스럽게 가꾼 꽃 화분들과 무심하게 길가에 놓아 둔 자

전거까지 그림엽서처럼 아름다웠다. 오랜 전통의 예술 도시

에서 사는 피렌체 사람들의 미적 감각은 그들의 생활 자체

였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대로 

모방이나 복사만 한다 해도 충분히 예술적인 작품이 나오

는 것 같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골목을 돌면서 가다가 우연히 실크 스카

프 전문점을 발견했다. 구경만 하자고 들어갔다가 가게 안에 

가득 찬 이탈리아 산 실크 스카프들을 보니 사고 싶은 마음

을 이길 수가 없었다. 미술관과 성당을 돌면서 유명한 이탈

리아 명품 브랜드들의 상품들이 대부분 조상에게 물려 받

은 시각적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 재확인 했

던 차였다. 이름없는 조그만 가게였지만 명품 스카프 못지 

않게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났다. 

R과 나는 비단을 고르는 왕비와 공주처럼 느긋하게 피렌

체 산 실크 스카프를 둘러 보았다. 부드러운 천을 만져보며 

나는 아련한 숲 속 풍경같은 녹색 스카프를 골랐고, R은 미

조니 풍의 기하학적 무늬가 펼쳐진 핑크 스카프를 선택했

다. 스카프 가게 주인은 영어를 잘 하는 중년 이탈리아 아저

씨.“아름다운 마담과 따님은 참으로 높은 안목을 가지셨군

요. 최고의 디자인을 고르셨습니다!”마치 귀족 부인과 영애

를 대하듯 찬사를 늘어 놓으며 우리가 고른 스카프를 마치 

황금을 싸듯 정성스럽게 포장해 준다. 포장한 스카프를 또 

자기 가게 로고가 찍힌 브라운 색 종이 가방에 잘 넣고 공손

하게 손에 들려 주었다. 마음에 없는 아첨이나 판에 박힌 태

도가 아니라 스카프 장인의 자존심과 진심이 어린 자세같

이 느껴지면서, 명품이란 브랜드에 상관없이‘정확한 품질

과 고객을 관리하는 마케팅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R과 나는 이탈리아 최고 품질의 실크 스카프를 구매한 기분

이 되어 가벼운 발 걸음으로 가게를 나왔다.  


